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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다예(茶藝)

中國은 대부분 명·청대의 茶 우리는 법을 따르고 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덩어리 차를 가루로 만들어서

솥에 넣고 끓여(자다법 :煮茶法) 마셨거나 가루 (점다법:點茶

法)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저어서 마셨다.

허나, 명나라 때부터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차의 종류가

변하자 차 마시는 방법도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관에 끓는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리는 포다법(泡

茶法, 沖泡法충포법)이 행해지게 되었다. 



中國의 茶 생산지

서남차구 – 우룡차
(烏龍茶, 청차)

화남차구 – 우룡차

(烏龍茶, 청차)

강남차구 – 녹차(綠茶)

강북차구 – 화차(花茶)



오룡차 (烏龍茶) 대표적인 다예

조주(潮州)다예
선두(仙頭)다예
장주(漳州)다예

청나라 때에 민간에 성행하던 행다법( 行茶法) 이다



민간인들의 다방사보(茶房四寶)

맹신호 (孟臣壺) - 다호
약침배 (若琛杯) - 찻잔
옥서위 (玉書喂) - 열탕기
조선로 (潮仙爐) - 풍로

간편한 다기로 행다 순서의 명칭

유산완수 (遊山玩水)
관공순성 (關公巡城)
한신점병 (韓信點兵) 

청말에 들어서 이러한 행다법은 중국 공산정권
문화대혁명 때 퇴폐문화로 간주되어 탄압된 뒤 점차

퇴색하여 차문화는 쇠퇴의 길을 맞게 된다.



1980년 후반에 자본주의의 대만정부

청차(오룡차(烏龍茶) 문화를 상업화하여 세계 茶시장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들은 청차 뿐 만 아니라 행다
법,
다기 등도 세분화하여 차산업으로 인한 국가의 수익성을 높
였으며 꾸준히 개발하여 국가사업으로 오룡차 (烏龍茶) 문
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문화 대혁명(文化大革命)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벌어졌던 사회적, 정치적 격동이다. 공식명칭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문화 대혁명.

http://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http://ko.wikipedia.org/wiki/1966%EB%85%84
http://ko.wikipedia.org/wiki/1976%EB%85%84


다방사보(茶房四寶)

1.옥서위(玉書喂) : 열탕기로는 보통 편형(扁形)의 얇은 자기호인데

물을 200g 담을 수 있다. 

2.조선로 (潮仙爐) : 풍로이다. 백철(白鐵)로 제작 되였으며 작고 영롱

하다. (광동성 조산에서 사용하는 난로)

3.맹신호(孟臣壺): 다호이다. 거의가 의흥 자사호가 제일 유명하고

이런 다호는 모양이 독특하고 색상이 진하며 흡수

력이 뛰어나 우려낸 찻잎의 향기가 흩어지지 않고

오래 동안 남아 있는다. (3~4잔 용의 다호)

4.약침배(若琛杯) : 찻잔으로 백색의 작은 자기잔으로 경덕진에서 생산

된 것이 많다. 근년에 북방에서는 목어석(木魚石)다

기를 사용하는 것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목어석(木魚石)다기

생산지는 산동성 제남(济南)에 한곳, 山东 济南 长清区 张

夏镇의 두 곳(정장촌丁庄村, 장만촌长湾村)인데 태산 부근

이므로 태산 목어석이라 한다.  

목어석 (木魚石) 은 “환혼석(還魂石)”、“봉황단(鳳凰蛋)”이라고도 하며 길상

여의(吉祥如意)、불력무변(佛力无边)，가호우중생(可護佑众生)、벽사소재(辟

邪消灾)의 뜻이 있다



공부차 (工夫茶)

중국은 지역이 넓고 각 지방마다 풍속이 다르며

좋아하는 茶도 서로 같지 않다.

공부차는 중국의 복건성 (福建省) 의 하문(廈門 아모이),

장주 (漳州 ), 천주 (泉州) 및 광동성 (廣東省) 의 선두 仙頭), 

조주(潮州) 등의 지방에서는 청차(靑茶)계열인 다예(茶藝)

즉 공부차를 즐기는데 송대부터 工夫茶에 필요한 4가지 도

구, 다방사보( 茶房四寶,팽다사보 烹茶四寶)가 있다. 

공부차는 중국 茶 문화의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다.



오룡차 (烏龍茶)를 즐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교양이 요구되어 사람들은

이를 ‘공부차 (工夫茶)’ 라 한다.

‘공부차’는 다구가 정교하며 우리는 방법도 정미(精美)하다.

먼저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시면

처음에는 쓴 듯하지만 뒷맛이 달다. 

여기서 고진감래(苦盡甘來)의 의미를 깨닫고 산길을 힘들게

돌아 오르고 나서 탁 트인 세계를 바라보는 기분을 맛 본다. 

정미(精美) : ①정교(精巧)하고 아름다움

②순수(純粹)하고 아름다움

http://handic.daum.net/dicha/view_detail.do?q=11-09-15-09
http://handic.daum.net/dicha/view_detail.do?q=12-01-38-03
http://handic.daum.net/dicha/view_detail.do?q=11-07-28-02
http://handic.daum.net/dicha/view_detail.do?q=13-07-26-05


오룡차 (烏龍茶) 행다법



1. 팽자천수(烹煮泉水 : 찻물 끓이기) 

불(烹 삶을 팽, 煮 삶을 자)과 샘물(泉水)의 조화를 칭송

차와 행다의 첫걸음은 불과 물의 만남이다

물은 차의 근본인 몸(體)이 되고

차는 물에 있어서 정신(神)이 되어지는 것.



2. 분향정기(焚香靜氣 : 향을 피워 주변을 맑게 한
다.) 

실내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향내 나는 향을
피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3.오룡포진(烏龍布陣 : 다기 배열) 

오룡이란 우룡차를 지칭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사(磁砂)
계열 다기들의 검푸른색 빛이 마치 길다란 흑룡들이 포진
한
것 같아 오룡포진이라 명명한 것.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을 철저히 이분화하여 차우리는 데
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다기의 위치를 배열한 생
활지혜이다. 



4. 맹신임림(孟臣淋霖 : 뜨거운 물로 다호의 온도를 높임) 

열탕기로 다호를 향해 물을 따를 때
봉황삼점두(鳳凰三點頭) 방식을 행한다.

봉황새가 머리로 3번 절을 한다는 듯으로 팽주가 손님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물을 부을 때 3번 정도 살짝 물의 높낮이를 절하
듯이 조절한다. 



5. 엽가수빈(葉嘉酬賓:온호시간 중 차잎 감상) 

품질이 좋은 찻잎이란 목품(目品), 비품(鼻品), 구품(口品)
등 세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성립된다. 

방법과 순서

⑴ 먼저 다하를 다점위에 놓는다. 
⑵ 다관을 찻상 위에 놓는다.(또는 무릎 위에) 
⑶ 다관의 뚜껑을 열고 관점 위에 놓는다. 
⑷ 차시를 한번 살짝 닦은 후 찻잎을 다하에 담음. 
⑸ 찻잎이 조형(條形)일 경우 차시와 사시를 함께 사용. 
⑹ 차시를 다건에 살짝 닦은 후 제자리에 놓는다. 
⑺ 다하에 담은 차를 팽주가 먼저 식차(識茶)를 함. 
⑻ 팽주가 식차 후 다객들에게 상차(賞茶)를 권함. 
⑼ 다객이 賞茶를 마친후 다하를 팽주에게 돌려줌. 

다하



6. 감천온해(甘泉溫海 : 다해 예열) 

다호를 덥힌 물을 옮겨 다해(茶海)를 덥힌다.
이것을 가리켜 온해(溫海) 라고한다.

감천이란 감미로운 찻물을 말하며 청차의 진정한 차향과
차탕을 맛내기 위해 가능한 높은 열수로 다해의 온도를
높여 예열한다.(높은 열에서 香이 잘 우러나기 때문)



깨끗하고 신성한 찻잎을 우리기 위해 다하에 담아 있
던 찻잎을 다호에 넣어 본격적으로 차 우리기를 시작. 

7. 오룡입궁(烏龍入宮) 또는 관음입궁(觀音入宮): 차넣기



8. 미인세진(美人洗塵 : 차 씻기 또는 차기운 열기) 

미인은 찻잎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호에 담은 첫차탕을 마시
지 않고 곧 바로 버린다는 것을 마치 미인들이 먼지를 씻을
때 예쁘게 살짝 한번 샤워하는 것과도 같아 미인세진(美人洗
塵)이라 한다.

9. 약침출곡(若琛出谷 : 다배의 온도 높이기, 溫杯) 

다해(茶海)를 덥힌 물을 다배에 따른다. 다배를 덥히기 위
한 것으로 이를 온배(溫杯:잔데우기)라고도하며 이때 다해
에 남는 물은 퇴수기인 다우에 비운다. 



10. 현호고충(懸壺高沖 : 차를 우림) 

본격적으로 차를 우린다.

고충(高沖)이란 물을 높은 곳에서 따르되 입구까지
가득 차게 따르고 넘치지 않게 해야 한다.

11.춘풍불면(春風拂面 : 거품 걷어내기 蓋沫:개발)

입구까지 찬 물 위로 뜨는 거품을 다호 뚜껑을
이용하여 밖으로 걷어낸다.

이때 높게 해서 물을 따르는 것은 물과 찻잎의 부딪치는 강
도를 세게 해서 차향과 맛을 잘 우려내기 위해서이다.



12. 중세선안(重洗仙顔 : 다호를 다시 예열)

뜨거운 물을 다호 뚜껑 위에 붓는다.

약 1분 동안 차를 우린다.

우려낸 차탕을 왼쪽 다배로부터 소위, 고충저작(高沖低酌)
방식으로 따르는데 다해를 낮게 다배를 향해 따른다. 

즉 다호로 향한 물은 높게부어야 하며, 다배로 향한 물은
낮게 부어야 한다는 말이다. 

삼국지에 나오는 촉나라 장수 “관우가 성을 순례하다”에서 비유된 말로 왼
쪽 잔부터 찻물을 따르는데 죽~ 따른다. 일렬로 되어 있으면 시작과 끝 잔
은 잠시 멈춰서 전체적으로 양이 같도록 잘 조절한다.

13. 관공순성(關公巡城).한신점병(韓信點兵) : 차 따루기



찻잔에 적당량이 차면 차를 점을 찍듯이 똑~똑~ 따른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따른다(다호에 물이 남아있으면 다음
번 우릴때 영향을 미침). 

마지막 한 방울을 '정화(精華)'라고 한다.

한신(韓信)은 한나라 고도 때의 군사가로 ‘한신이 군사를
한 사람 한 사람 검열하다’라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다호
안의 조금 남은 찻물을 마지막으로 찻잔에 한 방울씩 고
루 떨구는 것을 가르킨다.

한신점병(韓信點兵) 



14. 감상탕색(鑒賞湯色 : 눈(目)으로 탕색 감상) 

눈으로 차의 탕색을 감상하는 것.

품질이 좋은 찻잎이란 목품, 비품, 구품 등 3가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해야 합당하다.

15. 희문유향(喜聞幽香 : 코(鼻)으로 차향 감상) 

유향이란 신비스런 차향을 말함.

즐거운 마음으로 차의 향을 맡는다.



16.초품기명(初品奇茗 : 입으로 음미 후 茶 예찬(禮讚)

손님들은 차를 음미한 후 나름대로

차에 대한 감상을 표현한다.

17. 재짐난지(再斟蘭芷),삼짐감로(三斟甘露) : 계속 우리기

짐(斟)은 마시고 감상한다는 뜻. 난지(蘭芷)는 난꽃 향이 물씬 풍긴 찻잎을 말
한 것, 감로(甘露) 는 감칠 맛 나는 찻 물을 말한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린 찻물을 재짐난지(再斟蘭芷)라 명명했고, 세 번째 마시는
찻물을 삼짐감로라 정함.

팽주가 계속 우려낸 찻물을 다객들에게 권하고 즐겁고 유익한 차 자리를 마
무리하는 단계 이다.



18. 노산진면(盧山眞面 : 다시 찻잎 감상) 

차를 다 마신 후 다시 한번 손님들에게 상차를 하는데
이때 감상해야 하는 차는 젖은 찻잎이므로 접시 모양
의 다하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려 마신 찻잎을 감상하는 것을
엽저(葉底)라고도 한다.

엽저(葉底)



당나라 채관부(蔡寬夫) 「서청시화 (序淸詩話)」

‘호주의 자순차는 고저산에서 나는데 청명날에 도착한다. 

제관은 3일 동안 부정한 일을 멀리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

이 해 제사준비를 하면 임금이 직접 천지신명에게 천신제

를 지낸 다음 근신에게 나누어 내렸다.’

송나라 구양수 『귀전록(歸田錄)』 『용다록후서(龍茶錄後序)』

「서청시화 (序淸詩話)」

‘햇차가 도착하면 재를 올리고 나서

신하들에게 하사되었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혼례와 茶

중국 윈난성 ‘샤니족’

결혼적령기에 총각이 처녀에게 새하얀 차꽃으로 구애하고

혼인식에도 차 한잔으로 상견례를 대신하고 첫날밤에는

합환차로 붉은 색깔의 보이차를 마시며 차가 행운을 가져

다 주는 식물이라고 여기며 찻잎으로 풀 침대를 만든다.

보이차 차꽃



2. 중국의 다기

중국도자기는 귀족문화가 꽃 피운 당나라 때이다.

남쪽 월주(越州) 천봉(千峯)의 취색(翠色) 으로 비유되는

청자를 최고의 명품으로 여겼다.

도자기를 영어로 china라고 표현한데는

중국이 세계의 도자기문화를 주도.

육우(陸羽) 『 茶經 』
‘옥에 가까운 청자가 가장 좋은 다기.’



青磁八稜瓶(청자팔릉(능)병)

바닥에 크게 "관官"의 한자 비문이 새겨져된다.  월주요 작품으로 조정
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이름을 붙인 하나 관영공방에서 제작된 것
으로도 생각되고 있다.

당나라 시대 후기 越州窯(월주요).
크기: 높이 23cm × 몸통 지름 11.3cm



당삼채(唐三彩) 
갈색,녹색,감색의
세가지 유약을 바른 것

당삼채의 여인상
일반적으로 노란색이나
녹색의 단색유약을 사용

중국 색채도자기 당삼채



기마여용(騎馬女俑)

당나라(618~907) 유물 높이 39cm 1973
년 신장 투르판 출토, 신장 박물관 소장.

당나라 때 궁인(宮人)들은 외부 출입 시
말을 타고 앞으로 늘어 내린 모자를 착용
하였다고 한다.

당시 귀족 여인의 행차 모습을 보여 준다.



비단치마를 입은 여인상

당나라(618~907) 유물 높이 29.5cm 
신장 투루판에서 출토, 신장박물관소장

위에는 소매가 좁은 비단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황색의 어깨걸이를 둘렀고 하의
로는 붉은 노란색의 긴치마를 입고 있다.

얼굴에는 붉은색 분으로 볼을 발랐으며
이마에는 꽃무늬 모양의 화전(花鈿)을 붙
였고 보조개(酒窩, 중국말로 보조개가 ‘
술 둥지')를 그린 다음 붉은 입술을 그리는
당나라 때 가장 유행하였던 화장법을 볼 수
있다.



당나라 시대의 다기(茶器) 

1987년 4월,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 부처의 몸 舍利)가 발견

된 중국 시안(西安) 법문사 지하궁에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또 다른 유물이 출토됐다.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있는 당나라 시대의 다기(茶器)다.

당대 이전에는 차가 약용(藥用)으로 주로 쓰였고 당나라로

진입한 후에야 비로소 음용(飮用)으로서의 차 문화 틀이 형

성되었다.

차문화는 귀족들과 불가(佛家)를 중심으로 발달됐으며 차

에 관한 책인 육우의 『다경(茶經)』이 저술되기도 했다. 



이 시대의 음다법(飮茶法)은 덩어리로 만든 차를 가루로

내어 끓여마시는 자다법(煮茶法)이 주를 이루었다. 

지하궁에서 출토된 다구는 찻잎을 말리고 가루 내고 저

장하는 용기부터 찻숟가락과 찻잔 등 차를 마실 때 필요

한 다기들이다.



당시는 찻잎을 따서 찐 다음 쌀과 함께 절구에 넣고 빻아 빈대

떡 모양으로 굳힌 병차(餠茶)인 고형차를 다시 약연(藥硏)에다

넣고 갈아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다. 

약연(藥硏)

이 무렵 차를 마실 때는 감초나, 파, 생강, 매실, 감귤, 사향 따

위를 첨가하여 죽처럼 걸쭉하게 만들어 먹는(百沸茶) 습관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다성 육우(茶聖 陸羽)는 차만을 달여서 소

금으로 간을 맞추는 방법으로 차를 마셨고 그 외의 것들을 넣
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 했다. 



중국 법문사 지하궁 유물로 본 당대 茶문화

덩이차를 가루 낼 때 쓴 절
구
류금홍안유운문은다연자

덩이차를 건조 할 때 쓰였던
류금비홍구로문은롱자



다연자로 차를 가루 낸 후 다시 한 번 거르는 기구다. 

덮개와 망, 서랍, 받침, 비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간에 가는 망이

두 층 끼워져 있어 찻가루를 걸러준다. 망 아래에는 서랍이 있어

차 가루를 넣어놓을 수 있다. 판금 기법으로 제작됐으며 도금으

로 문양을 넣었다. 

류금비천선학문곤문좌은다라자. 



류금뇌유마갈문삼족가은염대

당나라 시대에는 차를 마실 때 소금이나 생
강 박하 등의 조미료를 넣어 마셨다고 한다.

‘류금뇌유마갈문삼족가은염대는 차에 넣
어 먹는 소금이나 후추 등을 담던 다구로
추측된다.

높이 25cm 덮개와 받침 다기 3개가 있다. 

표면에는 ‘함통 9년 문사원에서 도금 은염대 하
나를 제작했다’고 적혀 있다.

염대(鹽臺) 표면에 새겨진 마갈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코가 길고 예리한 이빨에 물고기처럼 생
긴 동물을 말한다. 



유금 홍안문 은향낭 류금삼고금강저문알가병



유리 찻잔과 받침.

이 시기의 찻잔은 자기(瓷器)나 사기(沙器)로 만든 것을
주로 사용했다. 궁중에서는 금이나 은 혹은 유리로 만든
잔, 비색(秘色) 자기를 사용했다.

오판규구권족비색자완 소면담황색유리다잔과 다탁



석류무늬황색쟁반

유리병

5개 꽃잎의 단풍잎무늬
남색 유리쟁반



수정베개 가릉빈가문 금바리

십사놋숟가락

금은 화조 도화

십사지가위

금박을 한 꽃4송이 은식저

유금곤문 권족좌파라자



당 현종 때 봉연(封演)의 『봉씨문견기(封氏聞見記)』

태산(泰山)의 영암사(靈巖寺)에는 강마대사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좌선을 할 때면 차를 즐겨 마셔 모든 이들이 그

를 본받았기 때문에 차 마시는 것이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

수도 근교의 점포에서도 차를 끓여 팔았다. 도사와 속인을

막론하고 돈을 주고 마셨다.

당대음다법은 자다법(煮茶法) (차가 기호음료로 상업화)

자(煮) :㉠삶다 ㉡끓이다

팽( 烹) : 삶을 팽



노동(盧仝) 칠완다가(七婉茶歌)

첫 잔을 드니 목과 입술이 부드러워 지고

둘째 잔을 마시니 고독과 번민이 스러지네

세째 잔에 마른 창자에 담겨 있던 쓸데없는 지식이 흩어

넷째 잔에 이르니 가벼운 땀이 솟아 평생불평 모공으로 빠진다네.

다섯째 잔으로 살과 뼈가 맑아지니

여섯째 잔에서 신선과 통하는구나.

일곱째 잔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양 겨드랑이에서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솔솔이네.

봉래산이 어디 있느냐. 이 맑음 타고 돌아가고 싶다.

노동(盧仝): 당나라 때 시인으로 지금의 하북성 탁현 사람이다. 호는 옥천(玉川:795~835)이다



송(宋)시대
천목이라고 불리는 흑유(黒釉)의 다완

천목이라고 불리는 흑유(黒釉)의 다완이
송(宋)시대에 각지에서 번조된다.

흑유는 후한시대(後漢時代)에 탄생하고 덕청요(절강성)[徳
清窯,(浙江省)] 등의 고월자(古越磁)를 번조한 가마에도 보이지만 정요
(定窯)의 흑유자(黒釉磁)등 훌륭한 다완(茶碗)이 번조되는 것은 북송(北
宋)시대가 되면서이다. 



화목천목(토호잔)[禾目天目,(兎毫盞 토끼의 잔털 )] 
유적천목(적주잔) [油滴天目,(滴물방울 적珠盞)]
요변천목(曜変天目)등이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종이모형으로 무늬를 나타내거나(전지첩화 貼花) 나뭇잎
을 구워 붙인 천목과,  유조(釉調)가 별갑(鼈 자라 별 甲 갑옷 갑)과 닮
은 대피천목(玳皮天目) [(鼈 자라 별盞, 玳皮盞)] ,백색의 복륜천목
(白覆輪天目)등도 만들어졌다.

복륜(覆輪):가장자리를 금이나 은으로 덮어서 장식한 것.



투다(鬪茶)

당대에서 시작되었으며 송대에 접어들어서는 차품평으로

차의 우열을 가리는 것으로‘茶藝’ 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차, 물 , 다구)

‘茶의 과정을 즐긴다’

1. 다탕이 균일

2. 교잔의 수흔(水痕 흔적 흔)

3. 다탕의 색(눈에 보이는 것-흑유잔(문양), 향(香), 미 (味).

분차(分茶)란 순간의 보이는 형상을 즐긴다.(말차- 초서) (유백색의 고급차)

문인들과 선승들의 다예(茶藝)로 다탕 위에 문자, 새, 꽃등 다양한 물상들

을 그리는 최고의 기예(技藝)라 할 수 있다.(예술(藝術) 로 승화 시키는 최고

의 차 놀이)
일반인들에게는 분차는 엄청난 수양을 요구하므로 퍼질 수가 없었다. 말차완은 ‘소우주’로 밤하늘에 달과 별 .

일본의 사케(술그릇)에 얼음을 넗고 곷을 넣어 여름찻잔놀이로 변이.



명(明)시대에는 잎차문화

잎차문화로 바뀌면서 충포법(沖泡法)이 널리 이용.

조그마한 찻잔과 다호(葉茶壺) 개발

온도와 향을 유질하기 위한 개배(蓋杯)와 개완(蓋碗) 등장



개완차의 찻잔과 뚜껑, 받침대
차박사의 기예공연



자사호(紫沙壺)

의흥(宜興) 자사(紫沙)다기가 으뜸.

보온(保溫)기능 탁월

향(香)을 유지



자사호의 다양한 형태



자사광석

자사호 제작과정



1.











我才是有礼貌的 *** .

워 차이스 요우 리마오더 ***



2. 双手举杯喝茶的理由
슈앙쇼우쥐뻬이허차더리요우





3. 茶的功效
차더꽁시아오





4. 孝茶礼
샤오차리





출처:

차와 인류의 동행.조기정,이경희

다도인성교육.서은주.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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